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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간의 관계:

학업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및 비교*

 조   지   훈                    김   은   정†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중학생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이하 ADHD) 경향성이 우울 경향성에 미

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가 ADHD 

경향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중학생 323명이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학생들은 그들의 ADHD 경향성,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 경향성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연구 결과, 첫 째,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

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학업 스트레스가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강한 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부주의와 과잉행동 하위요인의 경우, 우울 경

향성과의 관계에서 학업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충동성 

하위요인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만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ADHD 

경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우울 경향성에 대한 개입에 있어 그들이 경험하는 학업 및 대인

관계 스트레스 특히, 학업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

다.

주요어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우울,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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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는 

부주의, 과잉행동, 그리고 충동성의 핵심 증상

들로 특징지어지는 가장 흔한 아동기 신경발

달장애이다(Kawabata, Tseng, & Gau, 2012). 정

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에 따르면 

ADHD는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와 같은 

외현화 장애들뿐만 아니라, 불안장애나 주요

우울장애와 같은 내현화 장애들과도 공존 이

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아동기

의 ADHD는 기분장애와 불안장애를 포함하

여, 적응장애, 품행/적대적 반항장애, 틱장애, 

섭식장애, 성격장애, 물질관련장애와 같은 다

양한 정신 장애들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Yoshimasu, Barbaresi, Colligan, Voigt, Killian, 

Weave, & Katusic, 2012). 한편, ADHD 증상들

은 아동기부터 관찰되기 시작하고, 학령전기

나 초등학교 재학 중에 진단되는 경우가 빈

번한 반면, 주요우울장애의 경우는 사춘기부

터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또한, 몇몇 연구들은 ADHD 

아동 및 청소년들의 우울 장애가 일반적으로 

ADHD가 발병하고 몇 년 뒤에 발병한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기도 하였다(Kovacs, Akiskal, 

& Gatsonis, 1994; Biederman, Faraone, Mick, & 

Lelon, 1995).

Ostrander와 Herman(2006)은 ADHD와 우울 

간의 관계를 부모 관리와 통제 소재가 매개한

다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도 하였고, Meinzer, 

Pettit과 Viswesvaran(2014)는 아동 및 청소년의 

ADHD와 우울의 공병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잠재적 매개변인들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신민영, 김호영, 김지

혜(2005)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

여 ADHD 증상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보여주었고, 사회적 

수용,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과 관련된 영역에

서의 자존감 저하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다

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신현숙(2009)

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아동의 주의집중문제와 우울 간의 관

계를 사회적 유능성이 매개한다는 결과를 보

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매개변인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DHD와 우울 증상간의 매

개변인들 중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ADHD는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전반적인 장

해들(즉, 아동기의 전반적인 기능에서의 어려

움)과 관련이 있다(Molina et al. 2009). 특히, 

ADHD와 같은 외현화 장애는 다양한 영역에

서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와 관

련하여 Carter, Garber, Ciesla와 Cole(2006)은 초

기 청소년기의 고위험군 표본을 4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들에 대한 

어머니의 보고가 이후의 또래 갈등 및 학업적 

마찰에서의 빈도수를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하

기도 하였다.

먼저 ADHD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겠다. ADHD 집단이 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결과가 다양한 유형의 측정도구와 표본

들을 사용한 연구(Frazier, Youngstrom, Glutting, 

& Watkins, 2007), 그리고 진단을 내릴 정도로 

증상이 현저하지 않은 집단(Breslau et al., 2009; 

Currie & Stabile, 2006)에 있어서도 나타났다. 

또한, Hoza, Waschbusch, Owens, Pelham과 

Kipp(2001)은 남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DHD 아동들이 비ADHD 아동들에 비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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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행량이 적고, 보다 빈번하게 포기하며, 

노력도 부족하고 덜 협력적이라는 결과를 밝

히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ADHD의 하위 

요인들인 부주의성, 과잉행동 및 충동성도 학

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Weiss, Worling과 

Wasdell(2003)은 개관 연구에서 ADHD 부주의

형 아동은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아동이 학업적 성

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Fischer, Barkley, Edelbrock과 Smallish(1990)는 종

단적 연구를 통해 과잉행동적으로 분류된 아

동이 읽기, 철자법, 수학에 대한 표준화된 검

사에서 통제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McGee, Partridge, 

Williams와 Silva(1991)는 과잉행동적인 3세 아

동들에 대한 7세 및 9세 추수 연구에서, 과잉

행동을 가진 아동집단 그리고 이러한 집단과 

성별, 언어점수, 가족 역경 등에서 유사한 발

달적 통제 집단의 아동들이 통제집단의 아동

들보다 저조한 읽기 점수들을 보였으며, 15세 

경의 추수에서도 읽기 수행에서 이러한 경향

성이 여전히 유의미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Merrell과 Tymms(2001)의 연구에서는 

충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이 낮은 점

수를 받은 아동보다 저조한 성적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ADHD 집단은 학업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

래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교류하는 친구들

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Bagwell, Molina, 

Pelham, & Hoza, 2001; Hinshaw & Melnick 1995; 

Hodgens, Cole, & Boldizar, 2000). 부주의성, 과

잉행동 및 충동성 하위요인이 대인관계 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들도 있다. Barkley(2006)는 과잉행동 및 반항성 

행동을 보이는 ADHD 아동이 따돌림에 대한 

취약성 요인을 가지는 것으로 제안하기도 하

였으며, Kawabata, Tseng과 Gau(2012)는 ADHD-

과잉행동 증상이 또래와의 사회적 문제와 정

적으로 관련되고, 부주의 증상도 친구관계의 

어려움, 또래로부터의 거부, 따돌림과 같은 사

회적 문제와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

기도 하였다. Rosen과 Factor(2012)는 8-12세의 

ADHD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적 충동성이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혔으며, 이러한 아동들의 변덕스러운 정

서적 반응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제한하게 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ADHD 집단이 경험하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울 경향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먼저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요 스트레스 생활 사건들이 

초기의 우울 삽화의 발병에 선행한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Hammen, 2005; 

Monroe, Slavich, & Georgiades, 2009).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Rudolph 등(2000)은 자신

이 일으킨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만성적인 대

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

으로 볼 수 있는 또래관계에서의 장해가 우울 

증상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존재한다(McCarty, 2008; Seroczynski, Cole, & 

Maxwell, 1997). 특히, Flynn과 Rudolph(2011)는 

청소년기 우울증에 관련된 종단적 연구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기여한다는 것

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

울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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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살사고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

다는 결과(Ang & Huan, 2006)와 학업 스트레

스 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학업적 능력이 내재

화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

다.

학업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다룬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먼저, Herman, Lambert, Ialongo와 Ostrander 

(2007)는 도시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미국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학업 수행이 1학년 때의 

부주의성과 3학년 때의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며, 이러한 결과가 기저선 품행 문제와 

학업 수행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스

트레스 요인과 관련된 또래들의 반감과 괴롭

힘은 ADHD 증상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중 

7%를 매개한다는 결과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Roy, Hartman, Veenstra, & Oldehinkel, 2015).

한편, Humphreys 등(2013)은 ADHD 아동들

의 학업, 또래, 부모-자녀 문제가 부주의 문제

와 우울증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

였다.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모두에서 

또래 문제와 부모-자녀 문제는 우울 증상에 

대한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지만, 학

업적 문제의 경우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여

주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서양 문화권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며, 따라서 이러한 모형은 동양적 문

화권,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

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매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국내 연구결과들이 있다. 

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2012)의 아동 

청소년기 우울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서는, Hilsman & Garber(1995)

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

의 상관(r=.18~.21)에 비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상관(r=.47)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나

라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겪

어야 하는 발달 변화 외에도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비롯된 심한 입시경쟁의 부담과 공

부에 대한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를 초등학교 

때부터 받고 있으며, 이렇게 경험되는 학업적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선미 등 2012; 황혜정, 2006; 

Cole, 1991).

또한, 정동화(2003)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

과 학원공부, 교사관계, 공부문제와 같이 공부

에 관련된 요인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학업과 부

모 스트레스가 다른 일상적 스트레스들에 비

해 높으며, 특히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초등

학교 고학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고 중학생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현, 박

경자, 김현경, 2012).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

라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에 

비해 학업적 스트레스가 일상생활 및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으며, 즉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 간의 

관계를 학업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매개할 

것이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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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그림 2.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첫 째, 학업 스트레

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 

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요인들보다 학

업적 요인들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학업 스트

레스가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강한 매개효과

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셋 째, 각각의 ADHD 

하위 요인과 학업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다룬 여러 선행연구들은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 하위요인 모두가 학업 스

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

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주의 하

위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만 또래와 부모

-자녀 문제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Humphreys 등(2013)의 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는 모든 ADHD 하위요인들과 우울 경향

성 간의 관계에서 학업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

하여, ADHD 청소년들의 우울증에 대한 위험

성이 학업적 장해나 사회적 장해를 통제한 이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였다는 선행 연구 결

과가 있다(Meinzer et al., 2013). 따라서, 본 연

구의 연구모형은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

성 사이의 관계를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모형인 연구

모형으로 설정되었으며, 그림 1에 제시 되어

있다. 한편, 경쟁모형은 ADHD 증상과 우울 

증상 사이의 관계를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

계 스트레스가 완전매개하는 모형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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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경향성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우울 경향성

ADHD 경향성 -

학업 스트레스  .57** -

대인관계 스트레스  .39**  .48** -

우울 경향성 .46**  .57**   .41** -

평균† .90 2.65 1.85 .51

표준편차† .42 .61 .37 .28

왜도 분포 .23~.35 -.20~-.03 -.08~.38 .46~.71

첨도 분포 -.27~-.14 -.37~.12 -.31~-.06 -.32~.08

** p<.01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값으로 산출됨.

표 1. 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상관계수, 왜도 및 첨도의 분포

연구모형과 이론적 배경으로는 동일 하나, 

Humphreys 등(2013)의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

변인이 모형에 포함되는 경우, 부주의성과 우

울간의 직접 효과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

다는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그림 2에 제시되

어 있다.

방  법

연구 대상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학생들 323명(남자 

158명, 여자 165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연

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15.05세로 나타났

다(SD=.65). 참가 학생들에게는 연구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실시되었고, 다음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아동들은 ADHD 경향성,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우울 경향

성,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에 소

요되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였으며, 설문지

를 완성한 참가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었다.

측정 도구

ADHD 경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Conners, Erhardt와 Sparrow 

(1999)가 개발한 성인 ADHD 평가척도를 김호

영, 이주영, 조상수, 이임순, 김지혜(2005)가 타

당화한 것을 장문선(2008)이 영어권에서 장기

간 거주하고 영어에 능숙한 심리학 박사와 함

께 수정 및 재번안하고, 타당화한 CAARS-K의 

short version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주의 및 기억

문제, 과잉행동 및 초조함,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 자기개념 문제의 4개 하위척도로 이

루어져 있다. 하지만, 장문선(2008)은 본 척도

의 자기개념 문제 하위척도가 ADHD의 핵심

증상보다는 이차적인 문제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ex. 나는 내 자신을 책망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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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상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추후 이 하위척도를 

이차적인 문제를 평가하는 부가적인 척도로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HD의 핵심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부주의 및 기억문제, 과잉행

동 및 초조함,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에 관

련된 3가지 하위척도에 대한 15개 문항을 사

용하여 청소년의 ADHD를 측정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83으로 나

타났으며, 장문선(2008)의 연구에서는 .92였다.

학업 스트레스 척도

비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

미향과 천성문(1994)이 개발한 학업스트레스 

요인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11개의 하위척

도,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김혜자(2006)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총 42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거

의(1점)’에서 ‘심하게(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혜자(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90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

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또래관계의 

질은 김진경(2002)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척도는 긍정적인 내용 요인(20문항)

과, 부정적인 내용 요인(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거의 그렇지 않

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

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

도로 되어있으며, 김진경(2002)의 연구에서 척

도의 신뢰도는 긍정적인 내용 요인과 부정적

인 내용 요인 모두 .90이상이라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86으로 

나타났다.

우울 경향성 척도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 

(1983)이 개발한 소아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

(199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Beck의 

우울 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8-13세의 아동연령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시점으로부

터 지난 2주간의 자신의 기분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각 항목에서 3개의 서술문 중 자신

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골라 표시하

는 자기보고식 우울 평정 척도이다. 각 문항

의 점수는 0-2점까지이고 부정문항은 역산 처

리하며, 총 우울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

로 평가한다. 이 척도는 우울정서 5문항, 행동

장애 7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적 증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내적 일치도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연구

에서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

본 연구의 결측치 처리에는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활용한 대체법이 사

용되었으며(Gaudiano & Miller, 2006), 극단치는 

제거되었다.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와 매개효과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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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² df TLI CFI RMSEA AIC BIC SRMR

연구모형 61.13 38 .98 .99 .05 2309.55 2454.26 .03

경쟁모형 68.25 39 .98 .99 .05 2314.67 2455.67 .03

주. TLI = the Tucker-Lewis index; CFI = the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IC = the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the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RMR = the 

standardised root mean square residual.

표 2. 각 모형들의 적합도

위하여 Mplus, Version 4.2(Muthe´n & Muthe´n, 

1998-2007)가 사용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측

정도구가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RMSEA, CFI, 

TLI, SRMR 등의 적합도 지수들을 검증하였다. 

RMSEA는 .06이하일 때, CFI와 TLI는 .95 이상

일 때, SRMR은 0에서 1사이 이면서 값이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

과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하기 위하

여 카이자승 차이 검증을 사용하였다(CSDT; 

Brown, 1990).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과 매

개효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과 

Bias Corrected(BC) Bootstrap 분석이 사용되었으

며, 신뢰구간(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Preacher & Hayes, 2004, 

2008).

결  과

기술통계

불성실한 응답과 극단치를 제거한 남학생 

146명(M=15.02, SD=.65), 여학생 156명(M= 

15.06, SD=.66), 총 302명(M=15.04, SD=.65)의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값을 산출하였으며, 왜도

의 절대값이 3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이하

이므로 정규성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

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변인들의 평균, 표

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왜도와 

첨도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의 검증에 앞서서 먼저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²(38)=61.13, 

p<.001 CFI=.99, TLI=.98, RMSEA=.05, SRMR= 

.03.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 χ²(38) 

=61.13, p<.001 CFI=.99, TLI=.98, RMSEA=.05, 

SRMR=.03과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 χ²(39) 

=68.25, p<.01, CFI=.99, TLI=.98, RMSEA=.05, 

SRMR=.03은 모두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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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그림 3. 연구모형 검증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이자승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간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CSDT[df=1]=7.12, p<.01), 따

라서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이 채택되었다. 

연구모형의 상관 및 경로계수 등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들의 

적합도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간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먼저 학업 스트레스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16 이었으며 95% BC 신뢰구간

(.10-.25)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스트레

스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05 이었으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95% BC 신뢰구간 

.06-.10). 전체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21 

이었으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95% BC 

신뢰구간 .13-.30). 마지막으로, 학업 스트레스

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차이에 대

한 검증에서, 추정치는 .11이었으며 학업 스트

레스가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유의미하게 강

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95% BC 

신뢰구간 .03-.21).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 하위요인과 우울 경

향성간의 부분 매개효과 검증

먼저, 본 연구의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을 

기초로 하여,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 하위

요인과 우울 경향성 간의 관계를 대인관계 스

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가 부분 매개하는 모

형이 세워졌다. 부주의 χ²(38)=56.22, p<.05, 

CFI=.99, TLI=.99, RMSEA=.04, SRMR=.03, 과

잉행동 χ²(38)=71.56, p<.001, CFI=.98, TLI= 

.97, RMSEA=.05, SRMR=.03, 충동성 χ²(38)= 

47.97, p=.13, CFI=.99, TLI=.99, RMSEA=.03, 

SRMR=.03 하위요인에 대한 각각의 모형은 좋

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별 하위요인들과 우울 경향성 

사이에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부주의 하위요인의 경우 학업 스트레

스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15 이었으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95% BC 신뢰구간 

.08-.25). 다음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매개효

과에 대한 추정치는 .04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95% BC 신뢰구간 .00-.09). 전체 매개

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20 이었으며 역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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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95% BC 신뢰구간 

.11-.30). 마지막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

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차이에 대한 검증에

서, 추정치는 .11로 부주의 경향성과 우울 경

향성과의 관계에서도 학업 스트레스가 대인

관계 스트레스보다 유의미하게 강한 매개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95% BC 신뢰구간 

.02-.22).

과잉행동 하위요인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15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95% BC 신뢰구간 .10- .24). 

다음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03 이었으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95% BC 신뢰구간 .01- .08). 전체 매개효

과에 대한 추정치는 .19 였으며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95% BC 신뢰구간 .12-.28). 마지

막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의 매개효과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 추정치는 

.12로 과잉행동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과의 관

계에서도 학업 스트레스가 대인관계 스트레스

보다 유의미하게 강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95% BC 신뢰구간 .06-.21).

충동성 하위요인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 매

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21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95% BC 신뢰구간 .13- .34). 하지

만, 부주의, 과잉행동 하위요인의 경우와는 달

리 대인관계 스트레스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

치는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어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6, 95% BC 

신뢰구간 -.01-.13).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ADHD 경향성이 우울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스트레

스와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간의 관계를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스

트레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유의미하게 

강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가적으로 부주의, 과잉행동 하위요인과 우울 

경향성과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매개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는 학업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하

게 크게 나타났다. 한편, 충동성 하위요인에서

는 학업 스트레스만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수행이 

부주의성과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힌 Herman, Lambert, Ialongo와 Ostrander 

(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ADHD 증상이 또래들의 반감, 괴롭힘과 관련

이 있으며, 반감과 괴롭힘, ADHD 증상은 우

울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던 Roy, Hartman, Veenstra와 Oldehinkel (2015)

의 연구 결과와도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

여준다. 이러한 부분들은 청소년의 ADHD 경

향성이 우울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

계 스트레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ADHD 경향성은 학업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즉, 청소년의 ADHD 경향성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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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DHD를 가진 아동

이나 청소년들이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어

려움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과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Biederman, 

Faraone, Taylor, Sienna, Williamson, & Fine, 1998; 

Cohen, Vallance, Barwick, Im, Menna, Horodezky, 

& Isaacson, 2003; Weiss, Worling, & Wasdell, 

2003). 청소년의 ADHD 경향성은 학업 스트레

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역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청소년의 ADHD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대

인관계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DHD를 보이는 아

동이나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특히 또래

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들과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Bagwell, 

Molina, Pelham, & Hoza, 2001; Hinshaw & 

Melnick 1995; Hodgens, Cole, & Boldizar, 2000). 

또한, 매개모형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

관계 스트레스가 우울 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는 결과는 주요 스트레스 생활 사

건들이 초기의 우울 삽화의 발병에 선행한다

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다(Hammen, 2005; Monroe, Slavich, & Georgiades, 

2009). 

한편, 청소년의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

성간의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더욱 강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ADHD 

경향성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학업 스트레

스를 통해 우울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있다는 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추가적으

로 검증한 부주의, 과잉행동 하위요인과 우울 

경향성과의 관계에서도 학업 스트레스가 대인

관계 스트레스보다 강한 매개효과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umphreys 등

(2013)이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모두에서 

또래 문제와 부모-자녀 문제는 부주의 증상에 

대한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지만, 학

업적 문제의 경우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여

주지 못하였고, 과잉행동 증상의 경우에는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

다는 점을 밝힌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하

지만,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들 중 

공부에 관련된 요인들로 인해 가장 큰 스트레

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정동화(2003)의 연구결

과나 학업 스트레스가 부모 스트레스와 함께 

다른 일상적 스트레스들에 비해 높았다는 결

과를 보인 박미현, 박경자, 김현경(2012)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장애 중학생이 일반 중학생보다 높은 우

울을 보였다는 결과나(박원경, 김자경, 안성우, 

강혜진, 2006), 학업 스트레스가 또래 애착과 

같은 다른 변인들보다 청소년의 우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되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 스트레

스가 사회적지지와 같은 대인관계적 문제들보

다 더욱 밀접하게 우울과 관련된다는 김선미 

등(2012)의 메타분석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라

고 볼 수 있으며, 과열된 입시경쟁에서 청소

년들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장

해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김현순(2014)이 실시한 종단적 연

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

록 자아존중감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이 감

소할수록 우울은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나

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함께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경쟁적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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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등으로 인해 다른 일상적 스트레스들

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더욱 심하고,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감소하는 자아존중감의 

폭이 더욱 클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간의 관계에 대한 기제를 검토해 봄으

로서 몇 가지 이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 

째, 청소년의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간

의 기제를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

스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ADHD 경향성이 어떻게 우울 경향성에 영향

을 미치는 지에 대한 기제를 밝혔다. 둘째,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는 학업 스트레스가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더 강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특징

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ADHD 청소년들과 

관련된 치료적 접근에 대한 함의점을 가지기

도 한다. 즉, ADHD 경향성을 가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 경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더욱 큰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학업적 

측면에 두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Toplak, 

Connors, Shuster, Knezevic와 Parks(2008)는 인지-

행동적, 인지적, 그리고 신경-기초적인(neural- 

based) 치료적 접근에 대한 개관 연구를 통하

여,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치료적 접근들이 ADHD 

치료에 유망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Langberg, Dvorsky와 Evans(2013)는 ADHD 중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와 교사가 평정한 

실행기능의 계획(planning)과 조직화(organization) 

하위요인들이 학교 성적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밝혔으며, 결론적으로 계획 및 조직화 능력이 

ADHD를 가진 중학생 청소년의 학업적 기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실행기능

의 계획 능력과 조직화 능력에 대한 인지-행

동적 개입은 ADHD 경향성을 보이는 청소년

들의 학업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그들이 보

이는 우울 경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ADHD 경향성을 가

진 청소년들의 우울 경향성을 다루는데 있어

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에도 적절한 개입이 필

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사춘기를 지나

면서 청소년들은 또래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춘기 동안의 탄력적인 또래 

관계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Flynn & 

Rudolph, 2011; Steinberg and Silverberg 1986). 따

라서, ADHD 경향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또래

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이나 

문제해결훈련이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점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제한점들도 갖고 있다. 첫 째, 본 연구의 

결과는 ADHD 임상군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의 ADHD 경향성과 그에 따른 우울

증 발병 가능성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

입에 함의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일반화되기

는 힘들 수 있으며, 실제 임상군에서 나타내

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연구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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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ADHD 

임상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반드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다. 하지만, ADHD와 

주요우울장애는 각기 다른 발병연령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층마다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과잉행동/충동성의 경향성을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초등학생 저학년 집

단에서부터 심각한 우울증 양상을 보일 수 있

는 고등학생 집단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층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 째, 본 연구의 횡단

적 설계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

구들에서 종단적 설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ADHD 경향성들과 이후의 우울 경향성들에 

대한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가를 검증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넷 째, 본 연구는 Humphreys 

등(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서양 문화권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측정 도구의 차

이로 인하여 경로계수 등을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하는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연

구에서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각기 

다른 문화권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들의 차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째, 충동성 하위요인의 경우, 대

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상되지 않았던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Barkley와 Fischer 

(2010)는 과잉행동적 아동과 통제 아동을 성인

기까지 추적하여 연구한 결과, 성인기까지 지

속되는 ADHD를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ADHD를 가진 집단 및 통제 집단보다 강한 

정서적 충동성 증상을 보이며, 이러한 정서적 

충동성은, ADHD 증상의 영향을 넘어서 삶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특히, 직업․교육․범

죄․운전․경제적 영역 등에서의 문제로 이어

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측면은 충동성 

하위요인이 갖는 특수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

일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 째, 본 연구에서

는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ADHD 청소년들의 우울증에 대한 위험

성이 학업적 장해나 사회적 장해를 통제한 이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였다는 이전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Meinzer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 사이의 잠재적인 매개변인에 대한 탐

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ADHD 

경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우

울 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ADHD 경향성

이 어떠한 경로로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들에서

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추가적

인 변인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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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and depression tendencies in middle school students: 

A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interpersonal stress

Ji-Hoon Cho                     Eun J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Ajou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and interpersonal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tendency and depression tendency in middle school students. Three hundred 

and twenty-three middle school stu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assessing the tendencies of ADHD 

and depression, interpersonal stress, and academic stress.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terpersonal stress and 

academic str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tendency and depression tendency. In particular, 

academic stress had stronger mediating effects than interpersonal stress. Moreover, additional analysis 

indicated that these stress factor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subtype tendency and 

depression tendency. Howev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subtype 

tendency and depression tendency was mediated by academic stress on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with ADHD tendency and depression tendency should focus on their stress, 

especially academic stres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 ADHD, depression, academic stress, interperson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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